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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Patients with bipolar mania have difficulty in recognizing or attending to negatively affective stimuli 
and have an affective bias, which is congruent with the current mood. However, previous reports have adopted 
words or facial pictures, not scenic pictures as affective stimuli. In this study, patients with mania performed the 
word, face and scenic picture-based affective go-nogo tasks respectively.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ose of pa-
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healthy controls. Methods：Twenty patients with bipolar mania, 20 patients with schi-
zophrenia, and 20 healthy comparison subjects, matched for age, gender and intelligence, performed affective go-
nogo tasks which contained happy/sad words, facial pictures, and scenic pictures respectively. Results：On the 
scenic picturebased affective go-nogo task,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ubject group and target valence 
emerged {F (2,57)=4.86, p<0.05}. Pairwise comparison showed the manic patients required significantly more 
time to respond to sad than to happy stimuli (t=3.22, df=19, p<0.01), but schizophrenia patents and healthy sub-
jects did not differ in time to respond to happy or sad stimuli (t=1.95, df=19, p=0.07；t=-1.23, df=19, p=0.23). 
Conclusion：Manic patients displayed a mood-congruent bias toward affective scenic pictures, but not toward 
affective word or facial pictur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mplex and scenic stimuli may give a more influence 
on the affective arousal state and therefore increase the mood-congruent bias in manic patients. (Korean J Psycho-
pharmacol 2009;20(3):125-134) 
 
KEY WORDS：Bipolar disorder·Mania·Go-nogo task·Mood-congruent bias. 
  

접수일：2009년 4월 14일 / 수정일：2009년 5월 6일 /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1일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faculty research grant(No. 6-2004-1118)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조현상, 464-100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6-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의학행동과학연구소 

전화：(031) 760-9403·전송：(031) 761-7582·E-mail：chs0225@yuhs.ac 
 



 
 
 
 
 
 
 
 
양극성 조증의 정서 편향 

Korean J Psychopharmacol 2009;20(3):125-134 126 

서     론 
 

양극성 장애는 감정 조절 이상을 보이는 주요 정신과 질

환이다. 특히 양극성 조증은 감정 조절에 있어 심한 장애를 

보이는 극단적인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 상태로서, 

이자극성, 활동과다, 공격성 등도 흔히 동반된다. 양극성 조

증 환자는 정서 명명 과제에서 정서 인식의 장애를 보였으

며,1) 6개의 기본 감정에 대한 얼굴 표정 인식을 조사했을 

때에도 정상인에 비해 전반적인 정서 인식이 저하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포(fear)와 혐오(disgust) 인식이 

선택적으로 저하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2) 이 결과들은 양

극성 조증의 정서 처리 특성으로서 정서 일치 편향(mood-

congruent bias)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정서 일치 편향은 주의력 관련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

다. 예를 들어 정서 스트룹 과제(emotional Stroop task) 

수행시 우울 관련 단어의 반응 시간 연장 및 부정적인 자

기 관련 단어 회상의 향상 효과가 조증 및 우울증 환자 모

두에게서 관찰된다고 보고되었다.3) 정서 전환 과제(affec-
tive shifting task)를 수행할 경우 조증 환자는 부정 단어

에 대해 더욱 늦게(혹은 부정 단어에 비해 긍정 단어에 대

해 더 빨리) 반응하는 반면 우울증 환자는 긍정 단어에 대

해 더욱 늦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증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인식 능력 및 선택적 

주의력이 긍정적인 자극보다 손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2,4) 

그러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얼굴 정서 표정에 대한 민

감도 평가시 양극성 우울증 환자에서는 정서 일치 편향이 

관찰되나 조증 환자에서는 유의한 정서 편향 현상이 관찰

되지 않았고,5) 스트룹 검사시 양극성 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 모두에서 정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

었다.6) 한편 양극성 장애와 더불어 대표적인 정신병적 질

환인 정신분열병에서도 정서 기능의 장애는 흔하게 나타

난다.7)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얼굴 표정과 말투에 대한 

정서 감별과 같은 정서 정보 처리의 장애를 보이며8) 의미 

점화(semantic priming) 과제에서 부정적인 정서 자료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9) 각기 다른 감정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정서에 대한 편향은 보이지 않았다.10) 

정서 스트룹 과제나 정서 전환 과제, 일명 정서 go-nogo 

검사는 정서 자극에 대한 편향성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

되는 대표적인 신경심리학적 검사로서,3,4,11) 피험자에게 

한 종류의 정서에만 반응하고 다른 종류의 정서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억제해야 하는 주의력 조절 과제를 수

행하도록 한 후 정서가(valence)에 따른 수행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서 자극의 편향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

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정서 go-nogo 검사에서 피험

자에게 제시하는 정서 자극으로 주로 단어나 얼굴 사진

을 사용하였으며 장면(scenic) 사진을 사용한 예는 없었

다. 단어 및 얼굴 사진은 감정을 인식(recognition) 혹

은 지각(perception)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In-
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이하 IAPS)12)

과 같은 복합적인 사진은 정서가 부하된 장면을 통해 

정서상태를 유도하며, 심박동수 및 피부전도 변화와 같

은 생리적 타당성을 제공해 주어 감정을 직접적으로 경

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본 저자들은 단어, 얼굴 사진, 장면 사진의 각기 

다른 세 가지 자극 종류를 이용한 정서 go-nogo 검사를 통

해 행복한 자극과 슬픈 자극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서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정신분열병 환자 및 정상인과 비교함으

로써 양극성 조증 환자들의 정서 편향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에서 입원 치

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DSM-IV-TR 진단 기준에 따라 

I형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로 진단 받은 환자 2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의 경우 입원 혹은 낮병

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DSM-IV-TR 진단 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은 2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

었다. 정상 대조군은 정신과적 질환의 과거력이나 직계 가

족 내 정신과적 질환의 가족력이 없는 군으로 환자군과 성

별, 연령을 유사하게 짝지어 모집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DSM-IV-TR 진단 기준상 알코올 혹은 약물 의존

의 진단을 받은 경우, 지난 1년 이내 알코올 혹은 약물 남용

의 진단을 받은 경우, 두부외상, 경련이나 기타 신경학적 질

환이 있는 경우, 이학적 혹은 임상병리학적 검사상 임상적

으로 유의한 비정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Standard Pro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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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ces(이하 SPM)14)를 사용하였고, 양극성 조증 환

자들과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보이는 임상 증상의 심각

도를 평가하기 위해 Young Mania Rating Scale(이하 

YMRS),15) Montgomery 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이하 MADRS),16)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이하 BPRS)17)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극성 조증 환자들 

20명 모두 항정신병약물과 기분안정제를, 정신분열병 환

자들 20명 모두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본 연

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임상

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으며 본 연

구의 대상이 되는 피험자들은 연구자로부터 연구 과정

을 설명 받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 방법 

 

1) 정서 과제 및 자극 선정 

go-nogo 검사는 행동 반응을 억제하고 주의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과 서로 다른 자극에 대한 주의력

의 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 go-nogo 검사는 검사당 5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마다 18개의 행복한 정서 자극, 18개의 슬

픈 정서 자극이 무작위로 피험자에게 모니터를 통해 시

각적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블록이 시작될 때 피험자는 안

내문을 통해 행복 정서 자극을 보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

고, 슬픈 정서 자극을 보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다. 다음 둘째 블록이 시작될 때 피험자는 첫

째 블록과 달리 슬픈 정서 자극을 보면 마우스 버튼을 누

르고 행복 정서 자극을 보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도

록 지시를 받았다. 이상의 방식으로 같은 종류의 정서 자

극에 반응해야 하는 블록이 한 블록씩 번갈아 가며 배치되

었다. 다시 말해서 행복 정서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블록

을 H, 슬픈 정서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블록을 S라고 

표현할 경우 HSHSH 순으로 5블록이 피험자에게 제시

되었다. 자극은 13 cm2에서 15 cm2의 크기로 모니터 정중

앙에 제시되었고 자극과 자극 사이에는‘X’가 정중앙에 

제시되었다. 자극이 제시되는 시간은 300 millisecond(이

하 ms)이고 자극이 사라지고 다음 자극이 제시될 때까지

의 시간, 즉‘X’가 정중앙에 제시되는 시간은 900 ms였

다. 상기 검사를 통해 올바른 반응들에 대한 반응 시간 

혹은 지연 시간(latency time), 생략 오류수(예를 들어 

슬픈 정서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블록에서 슬픈 정서 자

극에 반응하지 못한 횟수), 수행 오류수(예를 들어 슬픈 

정서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블록에서 행복한 정서 자극에 

반응한 횟수)를 측정하였는데, 반응 시간 연장과 오류수 

증가는 특정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력 저하를 반영한다. 

특히 반응 시간은 자극을 보고 반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으로 정서 편향을 반영하며 특정 감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타 감정 자극과 비교하여 차이가 클수록 정서 편향

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6) 100 ms보

다 짧은 반응 시간의 경우 예기 반응으로 간주하여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첫 블록은 시험 시행으로서 이 블록

에서 나온 결과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그림 1).  

정서 go-nogo 검사에서 이용된 정서 자극은 정서 단

어, 정서 얼굴 사진, 정서 장면 사진의 세 종류로 구성되었

다. 정서 단어의 경우, 본 연구의 일부 저자들이 시행한 정

서 단어에 따른 정서 강도(미발표 데이터)와 Seo18)의 연

… 

Sad Happy Sad Happy Happy 

Experimental block 

3,500 ms 900 ms 300 ms 900 ms 900 ms 300 ms 300 ms 

Figure 1. Task design. A：Example of the scenic picture-based affective go-nogo task. In half of the blocks, happy test
stimuli were designated as targets；in the other half, patients had to respond to sad test stimuli. B：Beginning of a single
block. Altogether, 18 happy and 18 sad test stimuli were presented during each block. The button response to a picture
was given during the subsequent fixation cross perio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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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바탕한 사용빈도수 및 글자수를 감정가별로 유사하

게 짝지어 행복 단어 30개와 슬픔 단어 30개를 선정하였

다. 정서 얼굴 사진은 Ekman과 Friesen19)이 제시한 

얼굴 사진들을 이용하였고 이들이 제시한 얼굴의 종류가 

30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의 얼굴 각각의 감정가 

연속 사진들 중 75% 행복한 사진, 100% 행복한 사진, 

125% 행복한 사진 3장과 75% 슬픈 사진, 100% 슬픈 

사진, 125% 슬픈 사진 3장씩을 사용하여 행복한 얼굴 사

진 30장과 슬픈 얼굴 사진 30장을 선정하였다. 정서 장면 

사진은 Lang 등12)이 제시한 International Affective Pic-
ture System(이하 IAPS)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는데, Li-
bkuman 등20)이 제시한 IAPS 사진들의 정서가 및 정서 

강도 분류를 고려함과 동시에 Bradley 등21)이 제시한 복

잡성(complexity)의 정의, 즉 형상-배경 구성(figure-

ground composition)의 명확성 정도에 따라 정신과 전

공의 3인이 IAPS 사진의 복잡성을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정서가별로 정서 강도 및 복잡성을 유사하게 짝지은 행복

한 장면 사진 30개와 슬픈 장면 사진 30개를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설치된 연구실에서 연구자

의 지도하에 단어, 얼굴 사진, 장면 사진을 이용한 정서 

go-nogo 검사 세 가지를 무작위 순서로 시행하였다. 시

각 자극을 정해진 시간에 모니터를 통해 피험자에게 제

시하고 피험자가 마우스 버튼을 누름으로써 관측할 수 

있는 반응 시간, 생략 오류수 및 수행 오류수를 자동적

으로 기록하기 위해 ViStim Version 1.0을 사용하여 정

서 go-nogo 검사를 프로그래밍하였다.  

 

2) 통계 분석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5.0 for Window를 사용하

였다. 세 군 사이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두 환자군 사이

의 임상 척도 점수 비교는 그 특성에 따라 χ2 검정, 분산 

분석(analyses of variance, 이하 ANOVA), 독립표본

(independent sample) t 검정을 이용하였다. 정서 go-

nogo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극 종류(장면 사진/얼굴 

사진/단어)에 따른 반응 시간, 생략 오류수, 수행 오류수

를 서로 독립적인 종속변수로 하여, 대상군(양극성 조증 

환자군/정신분열병 환자군/정상 대조군)을 군간 요인으

로, 자극 정서가(행복함/슬픔)를 군내 요인으로 설정하

여 반복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을 시행하였다. 임상 척도 점수 및 항정신병약물 농도와 

정서 go-nogo 검사 결과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해

서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양극성 조증 환자군, 정신분열병 환자군, 정상 대조군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세 군 사

이에는 성별, 연령, SPM 점수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며, YMRS 점수에서 양극성 조증군이 정신분열병군보

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t(38)=5.80, p<0.01}, MADRS, 

BPRS 점수의 경우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정서 go-nogo 검사의 수행 결과(표 2) 

 

1) 장면 정서 사진을 이용한 정서 go-nogo 검사 

반응 시간의 경우 군(양극성 조증군, 정신분열병군, 

정상군)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bipolar mania, schizophrenia and healthy control subjects 

 Bipolar mania (N=20) Schizophrenia (N=20) Controls (N=20) 

Female：male ratio 10：10 11：9 10：10 

Age (year) 036.80 ±010.80 031.85 ±008.19 32.55 ± 10.62 

SPM score (raw score) 045.40 ±009.84 047.30 ±009.63 52.10 ± 10.51 

YMRS score* 019.40 ±008.70 006.30 ±005.13 - 

MADRS score 007.75 ±004.38 008.05 ±006.97 - 

BPRS score 029.55 ±009.19 032.00 ±012.81 - 

Chlorpromazine equivalent (mg)  961.00 ± 469.50  965.90 ± 428.08 - 
*：p<0.05 in independent sample t-test. YMRS：Young Mania Rating Scale, MADRS：Montgomery-Å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BPRS：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SPM：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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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57)=8.15, p<0.01}, Bonferroni 검정에 따른 짝

비교(pairwise comparisons)에 의하면 양극성 조증 환

자군의 반응 시간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

가된 반면(p<0.01), 정신분열병군과 정상군 사이에는 주

목할 만한 하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p= 

0.05), 양극성 조증 환자군과 정신분열병군 사이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37). 자극 감정가

(행복한 자극 및 슬픈 자극)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F(1,57)=4.58, p<0.05}, 슬픈 자극에 대

한 반응 시간이 행복한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유

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각 군과 

자극 감정가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또한 관찰되었다

{F(2,57)=4.86, p<0.05}. 짝을 이룬 t 검정에서 양극

성 조증군은 행복한 자극보다 슬픈 자극에 대한 반응 시

Table 2. Results of affective go-nogo tasks for bipolar mania, schizophrenia and healthy subjects  

 Bipolar mania (N=20) Schizophrenia (N=20) Healthy controls (N=20) 

Scene picture    

Reaction time (ms)*    

Happy block 633.33 ± 80.69 597.36 ± 092.31 550.58 ± 69.73 

Sad block 660.07 ± 80.09 616.49 ± 103.95 538.91 ± 65.76 

Omission error (No.)    

Happy block 4.80 ± 04.32 9.10 ± 006.54 3.90 ± 05.67 

Sad block 7.20 ± 04.75 11.00 ± 006.38 3.55 ± 04.68 

Commission error (No.)    

Happy block 6.60 ± 05.03 6.00 ± 004.75 3.75 ± 03.58 

Sad block 5.50 ± 04.52 5.15 ± 004.09 4.30 ± 02.79 

Face picture    

Reaction time (ms)    

Happy block 548.65 ± 86.25 544.75 ± 123.39 491.57 ± 61.78 

Sad block 589.02 ± 89.06 566.51 ± 118.44 509.85 ± 62.99 

Omission error (No.)    

Happy block 3.40 ± 02.87 5.40 ± 005.62 1.35 ± 01.39 

Sad block 3.50 ± 03.09 6.15 ± 005.04 1.95 ± 02.72 

Commission error (No.)    

Happy block 5.25 ± 06.80 4.75 ± 004.33 2.75 ± 01.86 

Sad block 7.55 ± 05.64 7.85 ± 003.86 5.80 ± 03.13 

Word    

Reaction time (ms)    

Happy block 599.36 ± 81.49 578.19 ± 098.58 531.64 ± 60.39 

Sad block 602.48 ± 88.31 590.10 ± 103.17 529.89 ± 63.06 

Omission error (No.)    

Happy block 2.90 ± 04.19 5.25 ± 005.18 1.45 ± 01.67 

Sad block 2.45 ± 04.31 4.25 ± 005.66 0.55 ± 01.00 

Commission error (No.)    

Happy block 4.70 ± 06.52 5.40 ± 004.74 4.60 ± 03.60 

Sad block 4.60 ± 04.03 5.15 ± 004.22 4.25 ± 02.47 
*：a significant valence by diagnosis interaction emerged (F=4.86, df=2, 57, p<0.05). Pairwise comparison showed the
manic patients required significantly more time to respond to sad than to happy stimuli (t=3.22, df=19, p<0.01), but
schizophrenia patents and healthy subjects did not differ in time to respond to happy or sad stimuli (t=1.95, df=19, 
p=0.07, t=-1.23, df=19, 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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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3.22, df=19, p< 

0.01), 정신분열병군과 정상군에서는 자극 감정가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1.95, df=19, p= 

0.07；t=-1.23, df=19, p=0.23). 생략 오류수의 경우 

세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2,57) 

=8.40, p<0.05}, Bonferroni 검정에 따른 짝비교에 의

하면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양극성 조증 환자와 정상인에 

비해 더 많은 생략 오류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05；p<0.01), 양극성 조증 환자군과 정상군 사이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45). 또한 자극 감정

가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F(1,57)= 

4.83, p<0.05} 행복한 자극에 비해 슬픈 자극에 대한 

생략 오류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대

상군과 자극 감정가 사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관찰

되지 않았다{F(2,57)=1.99, p=0.15}. 수행 오류수의 

경우 대상군 사이의 차이, 자극 감정가 사이의 차이, 그리

고 군과 자극 감정가 사이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57)=1.76, p=0.18；F(1,57)= 

0.67, p=0.42；F(2,57)=0.81, p=0.45}. 

 

2) 얼굴 사진을 이용한 정서 go-nogo 검사 

반응 시간의 경우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는 세 군 간

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2,57)=3.21, 

p<0.05}, Bonferroni 검정에 따른 짝비교에 의하면 양

극성 조증 환자군과 정상군, 정신분열병 환자군과 정상

군, 양극성 조증 환자군과 정신분열병 환자군 사이의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6；p=0.18；p= 

1.0). 

자극 감정가의 주 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행복한 자극에 비해 슬픈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7)=17.78, p<0.01}. 

그러나 대상군과 자극 감정가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이 없었다{F(2,57)=1.16, p=0.32}. 생략 오류수의 경

우 군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2,57)=7.19, p<0.01}, Bonferroni 검정에 따른 짝비

교에 의하면 정신분열병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미

하게 생략 오류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

나 자극 감정가 사이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F(1,57)=1.65, p=0.20}, 군과 자극 감정가 사이의 상

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57)= 

0.27, p=0.76}. 수행 오류수의 경우 행복한 자극에 비해 

슬픈 자극에 대해 수행 오류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

으나{F(1,57)=32.58, p<0.01}, 대상군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2,57)=1.67, p=0.20}, 군과 자

극 감정가 사이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F 

(2,57)=0.28, p=0.76}. 

 

3) 정서 단어를 이용한 정서 go-nogo 검사 

반응 시간의 경우 군 간 주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F(2,57)=4.06, p<0.05}, Bonferroni 검정에 

따른 짝비교는 양극성 조증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

미하게 더욱 증가된 소견을 보였으나(p<0.05), 정신분열

병군과 정상군 및 양극성 조증군과 정신분열병군 사이에

서는 유의미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p=0.13；p=1.00). 

자극 감정가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F(1,57)=0.64, 

p=0.43}, 군과 자극 감정가 사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F(2,57)=0.52, p=0.60}. 생략 오

류수의 경우 군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고{F(2,57)= 

5.52, p<0.01}, Bonferroni 검정에 따른 짝비교에 따르

면 정신분열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생략 오류수의 유의

미한 증가 소견을 보였으나(p<0.01), 양극성 조증 환자와 

정상인 및 양극성 조증 환자와 정신분열병 환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43；p=0.22). 자

극 감정가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F(1,57)=2.50, 

p=0.12}, 군과 자극 감정가 사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또

한 관찰되지 않았다{F(2,57)=0.12, p=0.89}. 수행 오

류수의 경우 대상군 사이의 차이, 자극 감정가 사이의 

차이 및 군과 자극 감정가 사이의 상호작용 모두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2,57)=0.26, p=0.78； 

F(1,57)= 0.18, p=0.67；F(2,57)=0.02, p=0.98}. 

 

3. 임상 척도 점수 및 항정신병약물의 용량과 정서 go-

nogo 검사 결과의 관계 

YMRS, MADRS, BPRS의 점수와 go-nogo 검사의 

수행 정도 사이의 상관 관계를 양극성 조증 환자군과 정

신분열병 환자군 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양극성 조증 

환자들에서 YMRS 점수와 정서 go-nogo 검사의 수행 

정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MADRS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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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장면 사진 검사의 반응 시간(r=0.744, p<0.01), 

얼굴 사진 검사의 반응 시간 및 수행 오류수(r=0.511, 

p<0.05；r=-0.526, p<0.05), 단어를 이용한 검사의 

반응 시간(r=0.655, p<0.01)과 각각 유의한 상관 관계

를 보였다. BPRS 점수는 장면 사진을 이용한 검사의 반

응 시간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r=0.513, p<0.01).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YMRS, BPRS 점수와 go-

nogo 검사의 수행 변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MADRS 점수와 장면 사진을 이용한 검

사의 수행 오류수 및 단어를 이용한 정서 검사의 반응 

시간 사이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다(r= 

0.477, p<0.05；r=0.459, p<0.05). chlorpromazine 

등가용량과 상관성을 분석했을 때에는 양극성 조증 환자

들은 장면 사진 검사의 수행 오류수(r=0.473, p<0.05) 

및 단어 검사의 반응 시간(r=0.566, p<0.01)과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보였다. 정신분열병 환자군

에서는 약물의 등가용량과 정서 검사의 수행 변수 사이에

는 유의한 상관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조증 환자, 정신분열병 환자, 정

상인들을 대상으로 단어, 얼굴 사진, 장면 사진을 이용한 

정서 go-nogo 검사를 시행하여 정서 일치 편향이 나타

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어 및 얼굴 사진을 사용

한 정서 검사에서는 행복한 자극과 슬픈 자극에 대한 세 

군간의 주의력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복합적인 장면 

사진을 이용한 검사에서는 행복한 자극보다 슬픈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주의력 차이가 관찰되었는

데, 이는 양극성 조증 환자군에서만 관찰되었다. 즉 양극

성 조증 환자들은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는 긍정 정서 자

극에 대한 주의력은 유지되지만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 정서 자극에 대한 주의력이 손상됨으로써 상대

적으로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는 긍정 자극에 부정 자극보

다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정서 일치 편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극성 조증 환자군에서 장면 정서 자극에서만 

주의력 차이가 반응 시간에서 관찰되었고 오류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정서 스트룹 검사나 go-nogo 검사에서 

반응 시간은 정서 편향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6) 

본 연구는 조증 환자가 장면 사진 자극에서 정서 편향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양극성 조증의 정서 편향에 대

한 최초 연구인 Murphy 등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검사 과제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오류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행복한 자극 구간보다 슬픈 자

극 구간에서 반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우울 장애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정서 go-nogo 검사 연구에서는 슬픈 자극에 

비해 행복한 자극에 대하여 반응 시간이 유의하게 더 길

고 오류수가 유의하게 더욱 많은 결과를 보였다.11) 이는 

정서 편향 현상이 주요 우울증에 더 두드러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양극성 조증 환자군의 장면 사

진을 이용한 과제에서 YMRS 점수와 반응 시간의 상관 

관계는 없었으나, 우울 척도인 MADRS 점수와 반응 시

간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이 가

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결과로서 단어와 

얼굴 사진을 이용한 과제에서는 유의한 주의력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대신 장면 사진에서만 차이가 있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우선 자극선별 과정에

서 일정 이상의 적절한 정서 강도를 가진 자료만을 포

함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용된 단어나 얼굴 사진, 장면 사

진의 특성에 따른 각성도(arousal)의 차이로 감정 유발 

정도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IAPS와 같

은 장면 사진은 복합적인 맥락성(contextual) 정서 자극

으로 구성되어 보다 직접적인 감정 경험을 잘 유발한다

고 알려져 있는바,13) 이것이 본 연구에서 장면 사진에서

만 감정 편향 결과가 나온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편으로는 각 자극 자체의 뇌 활성 특성 때문일 수도 있

다. 사전 연구를 통해 각성도 및 정서가를 맞춘 단어와 

장면 사진을 이용한 한 뇌영상 연구에서는 단어는 좌측 

편도를, 장면 사진은 양측 편도 모두를 활성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난 바 자극의 종류에 따라 관련 뇌영역이 다

른 것으로 보인다.22) 또한 얼굴표정 사진과 IAPS 사진

을 이용한 뇌영상 비교 연구에서도 자극에 따라 다른 

신경 회로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비록 장면 

자극이 얼굴이나 단어에 비해 활성 정도 및 활성 영역

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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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서 자극의 종류에 따라 관련되는 신경 영역이 다

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

쳤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얼굴 사진은 한국인에게 상

대적으로 익숙함이 떨어지는 Ekman의 서양인 얼굴 사

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검사의 민감도가 저하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본 연구의 저자들이 106명의 

정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Ekman 사진의 평균인

식률은 행복한 얼굴과 슬픈 얼굴 각각 97.2%, 89.6%

로 높게 나타난 바(미발표 데이터), 서양인 정서에 대한 

익숙한 정도가 인식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

면 사진(IAPS)도 서양에서 제작된 것으로 서양인 및 

서양문화의 분위기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익숙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단어, 얼굴 사진, 장면 사진과 같은 자극 차

이에 따른 주의력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양극성 조증 환자군에서 임상 특성과 정서 go-nogo 

검사의 수행 정도의 연관성을 조사했을 때, YMRS 점수

와 반응 시간은 유의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양극성 조증 환자의 정서 일치 편향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 일견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

다. 최초의 정서 편향을 보고한 Murphy 등4)의 연구에

서도 조증 정도와 반응 시간 사이에는 유의한 결과가 보

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양극성 조증 환자의 기분에 따

른 인지기능의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정서 go-nogo 검사

에 비해 YMRS의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양극성 조증 환자군에서 MARDS 

및 BPRS 점수는 반응 시간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

다. MARDS 및 BPRS 점수 모두 평균적으로 경증 이하

의 점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임상적인 해석에는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양극성 조증의 정서 일치 편향은 

전반적인 정신병적 상태나 기저의 우울 정도에 의해 영

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

는 앞서 언급했듯이 양극성 조증보다는 우울증, 특히 주

요 우울 장애에서 정서 일치 편향이 더 확실히 일관적

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11) 

정서 편향 효과, 즉 긍정 자극에 대한 주의력 편향과 

관련된 뇌신경 상관체는 복측(venral) 전전두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24) Go-nogo 과제를 이용한 fMRI 연구에

서 양극성 조증 환자는 대조 자극과 비교하여 모든 정서 

자극에서 복외측(ventrolateral) 전전두피질의 반응이 약

화된 소견을 보였고, 긍정 자극을 distracter로 무시할 

때에는 내측 안와전두 영역의 활성이 증가된 소견을 보

였다.24) 이는 조증 환자의 경우 조증 감정과 일치하는 긍

정(행복) 자극이 distracter일 때 이에 대한 반응 억제가 

더욱 어려운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정서 go-nogo 

검사에 적용해 보면 조증 환자는 긍정(행복) 자극이 dis-
tracter인 블록, 즉 부정(슬픔)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블

록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느껴 결과적

으로 부정(슬픔) 자극 타겟에 대해 느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24) 결국 조증 상태에서는 

다른 자극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복측 전전두피질의 활

성이 유발되고 더 빨리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

으며, 주의력 편향은 복측 전전두피질의 조절 이상에 의

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참여한 양극

성 조증과 정신분열병 환자들 모두 항정신성약물을 투

약하고 있었는데, 특히 항정신병약물은 검사 수행 정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항정신병약물의 용량과 장면 

사진에 대한 반응 시간 사이의 상관 관계를 조사했을 

때 유의한 상관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 정신과적 

약물이 모든 자극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력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특정 정서가에 대한 주의력에만 

단일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항정신병약물을 포함한 정신과적 약물들의 

전반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본 결과에 

대한 항정신병약물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짐

작된다. 둘째, 본 연구의 정서 go-nogo 검사에서는 행

복 정서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블록을 H, 슬픈 정서 자

극에 반응해야 하는 블록을 S라고 표현할 경우 HSHSH 

순의 검사만 시행되었고 SHSHS 순의 검사는 시행되지 

않아 블록 제시 순서의 차이라는 과제 조건의 차이가 과

제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 그

러나 Murphy 등4)의 연구의 경우 정서 go-nogo 검사

에서 블록 제시 순서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검사

를 무작위로 피험자에게 시행하였고 그 결과 블록 제시 

순서의 차이는 과제 수행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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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도 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정

서 go-nogo 검사에서 사용된 단어, 얼굴 사진, 장면 사

진에 대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단어, 얼굴 사진, 장

면 사진 별로 정서가에 따라 정서 강도를 유사하게 맞

추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에게 미리 

정서 강도 및 각성 정도 평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극들의 정서 강도 및 각성 정도 차이로 인한 과제 수

행 결과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는 비록 

SPM 적용으로 지능 혹은 집행기능에 대한 각 군의 인

지기능 차이에 따른 영향을 통계적으로 일부 배제하였

으나, 주의력이나 정신운동과 관련된 인지검사들이 동시

에 시행되지 않아 특히 일반적인 주의력 기능이 본 결

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마지

막으로, 표본수가 세 군 각각 20명으로 그 수가 적어 

이종 오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조증 환자에서 정

서 유발 효과가 강하다고 예상되는 장면 정서 사진을 이

용한 정서 go-nogo 검사를 시행했을 때 행복 자극보다 

슬픔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연장되어 있는 바, 이는 양

극성 조증의 정서 일치 편향의 특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정서 편향 현상에 대한 정상 기분 단계

와 양극성 우울증 단계에서 확대된 과제 적용이 필요하

며, 사건유발전위 검사나 뇌영상 검사를 통한 정서 편향 

특성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요     약 
 

양극성 조증 환자들은 부정적인 감정 자극에 대한 주

의력 혹은 인식 능력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자극에 대한 정서 일치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단어 혹은 얼

굴 사진을 감정 자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장면 사진을 사

용한 예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얼굴 사

진뿐만 아니라 장면 사진을 사용한 정서 go-nogo 검사

를 통해 각기 다른 정서 자극들에서 양극성 조증 환자

들과 정신분열병 환자, 정상인의 정서 편향 여부를 조사

하였다. 성별, 나이, 지능을 고려하여 모집한 20명의 양

극성 조증 환자들, 20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들, 20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두 개의 정서가(행복/슬픔)와 세 개

의 자극 종류(단어, 얼굴 사진 및 장면 사진)를 이용한 

정서 go-nogo 검사를 시행하였다. 장면 사진을 이용한 

정서 go-nogo 검사 결과 중 반응 시간에서 세 군과 두 

자극 감정가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대

응 표본 t 검정에 따르면 양극성 조증 환자군에서는 행

복한 자극보다 슬픈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분열병 환자군과 정상군에서는 

자극 감정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적으로 양극성 조증 환자에서 장면 정서사진을 이용

한 정서 go-nogo 검사를 시행했을 때 행복 자극보다 

슬픔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연장되어 있는 바 이는 

양극성 조증의 정서 일치 편향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

한 결과는 복잡한 장면 사진이 양극성 조증 환자에게서 

더욱 큰 정서 각성 상태를 유발하여 정서 일치 편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양극성 장애·조증·go-nogo 검사·정서 

일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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